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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

발  신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담당 : 이의환 상황실장 010-7373-4472)

제  목 [기자회견] 디스커버리펀드 장하원 구속 영장실질심사, 청구대로 인용(認容)하고 즉각 구속하라

날  짜 2022. 06. 08(수)
[보도자료]

「장하원� 영장실질심사� 구속촉구� 기자회견」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주) 대표 구속하라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모두 사법처리 통해 피해고객 구제 해야 마땅

1. 취지 및 목적
1)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최창석,이하 “대책위”)는 6월 8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장하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주)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였다.
2) 장하원에 대한 이번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지난해 초부터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를 시작한 후, 6. 2 서울남부지검의 영장청구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사법
기관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갖고, 결과가 성과있게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3) 대책위와 전국의 피해자들은 2019. 4. 25 환매 중단된 이후 4년 가까이 고통스런 시간을 보
내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은 수십년간 기업은행을 믿고 거래해왔는데 치명적인 피해를 
안긴 장하원(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의 김도진 윤종원 전·현직 행장과 임직원이 너무나 
야속하고 원망스럽다. 
4) 이번 장하원의 구속과 기소는 기업은행을 믿고 거래해온 고객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수순이다
되어야 한다. 피해자들의 손해가 온전하게 회복되려면 장하원 대표 또는 기업은행이 사기 또는 
사기적 부정거래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숨김없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범법자들은 반
드시 처벌 되도록 엄정하게 처리해 주기 바란다. 이제 피해자들이 호소하고 기댈 곳은 사법기관 
뿐이다.
5) 디스커버리펀드가 투자한 美 재간접 운용사 DLI는 2017년 이전부터 자산가치 부풀리기
(5,300만달러)와 투자자로부터 수수료 부당 징수(1,100만달러) 행위를 저지르고, 리베이트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었다. 美 DLI의 주요고객이었던 장하원과 디스커버리펀드와 기업은행이 처음부
터 알고 저질렀다면 적극적 사기행위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고, 투자처인 DLI에 대한 검증
과 투자구조, 수시 투자보고를 접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제때 검증하지 않았거나 몰랐다고 발뺌
하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라고 본다. 
6) 장하원은 지난 2. 16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은 미 자산운용사 DLI 사기사태의 피해자라고 적
극 항변하고 있으나, 그간의 정황상 장하원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주)의 주장은 심각한 결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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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의혹만 더욱 증폭시켜주었다. 피해자들과 대책위는 장하원과 美 DLI가 함께 사기행각 의혹
을 사실로 확신하고 있다. 
7) 미 SEC는 2019. 3. 22 고소장에서 DLI의 대표 Ross(로스)는 디스커버리펀드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외국인 투자자와 부실채권을 액면거래 하였다고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장하원의 적극적 사기행각 의혹을 강하게 갖게 되었다.

27. In late September 2017, DLI entered into a transaction to sell approximately $55 

million of the QuarterSpot assets at par to DL Global Ltd. (“DL Global”), an 

investment vehicle run by one of Ross’s business associates, with foreign investors. 

2017년 9월 말에 DLI는 Ross(로스)의 사업 동료 중 한 명이 외국인 투자자들과 함께 운

영하는 투자 기구인 DL Global Ltd.("DL Global")에 쿼터스팟 자산 약 5,500만 달러를 

외국 투자자와 액면가로 매각하는 거래를 체결했다.

29. DLI remained involved in processing the loan information for the QuarterSpot 

loans after those loans were sold to DL Global. DLI는 쿼터스팟 대출이 DL Global에 

판매된 후에도 해당 대출 정보를 처리하는 데 계속 관여했다.

● 출처: 2019. 3. 22 미 SEC의 고소장

8) 디스커버리 사모펀드의 설계·설정·운용과정에서 모든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장하원은 반드
시 구속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장하원 대표가 재판과정에서 드러날 진실과 관련하여 증거인멸, 은
닉 도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9) 피해자들과 대책위는 디스커버리펀드 사태가 터졌을 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적극적인 해
결 의지를 타진하였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요구하였으나 무관심하거나 미온적이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낙하산 행장으로 내려보내, 오히려 시간만 끌고 사건을 
축소하거나 졸속으로 정리하는데 일조하였다. 새 정부에서는 사기펀드의 핵심 장하원 주변의 의
혹과 불법성을 밝혀주고, 엄벌에 처해주기 바란다. 이번 실질심사가 그 첫 번째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10) 최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하여 시리즈펀드 운용(사모펀드 
쪼개기) 공시 의무 위반(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12개월 증권 발행 정지 처분을 
결정하였다. 자본시장법에서 사모펀드 쪼개기(공모규제를 회피)로 인한 위법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융위는 추가 제재뿐 아니라 펀드 돌려막기 의혹을 보다 구체
적으로 밝히고 사법기관에 고발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11) 대책위는 사모펀드 쪼개기(공모규제 회피)와 펀드 돌려막기(폰지사기) 혐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
해 추가 고소고발을 사법당국에 제출할 계획이다. 펀드 쪼개기는 돌려막기를 통한 부정한 수익창출의 동
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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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책위는 이번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디스커버리펀드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 되고 정부 정책
의 신뢰와 금융질서 회복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지 않기 바란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평생모은 은
퇴자금 주택구입자금 자녀결혼자금 노후자금 사업설비자금 등 소중한 돈을 돌려받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13) 대책위는 기자회견 후 남부지법 앞에서 윤종원 행장의 해임촉구 서명운동을 하며, 영장 실질
심사 인용(認容) 여부를 지켜보고 있을 계획이다.

2. 개요
1) 제목: 「장하원 영장실질심사 구속촉구 기자회견 및 거리서명」 
2) 일시 및 장소: 2022. 06. 08 (수)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
3) 발언 및 순서
 ● 사회: 이의환 상황실장(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
 ● 발언
   ○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 구속영장 청구의 의미와 처리 방향
   ○ 최창석 위원장(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 - 피해자들의 요구 및 결의
   ○ 조순익 부위원장(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 - 기자회견문 낭독
 4) 문의 : 이의환 상황실장 010-7373-4472
3. 언론사의 적극 보도를 바랍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보다 많은 자료를 살펴 보시려면 DAUM(다음)카페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https://cafe.daum.net/ibkdiscoveryfraud 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https://cafe.daum.net/ibkdiscoveryfraud

